
후생신보

서울적십자병원, 찾아가는 건강강좌 실시
대사증후군 주제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서

【후생신보】 서울적십자병원이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서울적십자병원(원장 채동완)은 20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강석우 내과 과장이 나서 ‘대사증후군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대사증후군

정의와 원인, 진단 기준은 물론, 고혈압·당뇨병 등 관련 질환과의 연관성과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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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적십자병원은 지난 4월에도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일 주제의 건강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강좌 또한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

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적십자병원 채동완 병원장은 “대사증후군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놓치기 쉬운 질환이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